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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섹터) 분석: 100년 만의 구조적 대전환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상용차의 설계, 제조, 판매,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제조업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ICE) 파워트레인

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제조업이었으나,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전자·서비스가 차량 가치의 

핵심 구성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McKinsey는 2030년까지 차량 총소유비용(TCO)에서 소프트웨어·디지털 서비

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10%에서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정의 자체를 '모

빌리티 솔루션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2025년 기준 약 9,290만 대(S&P Global)가 생산되고, 시장 규모는 

약 2.75조 달러(Mordor Intelligence)에 달합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률은 연 1~2%대로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

입니다. 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대규모 자본 집약성(단일 신차 개발에 수조 원), 긴 개발 주기(평균 3~5년), 

높은 규제 장벽(안전·배출·인증),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1차~3차 협력사 수천 곳)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산업 전환 시 기존 플레이어들의 변화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

다. 테슬라가 순수 BEV 전략으로 이 장벽을 돌파한 이후, BYD가 수직통합 전략으로 두 번째 돌파구를 열었고, 

이제는 샤오미·화웨이·소니혼다 같은 기술 기업들까지 진입하면서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1-2. 전동화(EV) 트렌드: 성장 속 지역별 비대칭 

전동화는 자동차 산업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 축입니다. 2025년 글로벌 EV(BEV+PHEV) 판매는 약 2,070만 대

를 기록하며 전체 신차의 약 4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2020년 약 300만 대에서 불

과 5년 만에 7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중국은 2025년 사상 처음으로 신에너지차(NEV)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세계 최대이자 가장 빠른 EV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BYD, CATL, SAIC, 지리(Geely), 

니오(NIO), 샤오펑(XPeng) 등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밀린 다수의 중소 EV 스타트

업이 파산하거나 합병되는 구조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유럽은 EU의 2025년 CO2 배출 규제 강화(평균 

93.6g/km)로 BEV 점유율이 17.4%까지 상승했으나, 폭스바겐·스텔란티스 등 전통 OEM들이 벌금 회피를 위해 

EV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시장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9월 연방 EV 세액공제(7,500달러)를 폐지했

고, 이에 따라 4분기 EV 판매가 전분기 대비 49% 급감하며 점유율이 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5월부터 

적용된 수입 자동차 관세 25%(이후 11월 15%로 조정)는 모든 수입차 OEM에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한국·일

본·독일 OEM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정책 변동성은 OEM들에게 하이브리드(HEV)를 포

함한 멀티파워트레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비중을 4.2%에서 8.2%

로 확대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전략적 대응입니다. 

1-3.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산업의 게임 체인저 

SDV는 이제 OEM 경영진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IoT Analytics가 86명의 글로벌 자동차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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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5%가 SDV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으며, 이는 ADAS(25%)와 EV(14%)를 크

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SDV의 핵심은 차량의 핵심 기능—주행 제어, 인포테인먼트, ADAS, 에너지 관리, 커넥티

비티—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고, 출고 후에도 OTA(Over-The-Air) 업데이트를 통해 기

능이 추가·개선·맞춤화될 수 있는 차량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McKinsey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전자 시장이 2035년까지 5,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성장률은 

전체 차량 시장(연 1%)의 4.5배인 연 4.5%에 해당합니다. PwC 역시 SDV 전환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

차 산업에 약 6,500억 달러의 추가 수익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크게 세 가지 경

로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판매(주차 보조, 차선 변경 보조 등 기능의 구독·온디맨드 활성

화), 둘째, 차내 서비스 플랫폼(콘텐츠 스트리밍, 차내 결제, 보험 연동 등), 셋째, 차량 운행 데이터 기반 B2B 

서비스(보험·도시 계획·물류 최적화 등)입니다. 

기술 아키텍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산형 ECU 아키텍처에서 중앙 집중형·존(Zonal) 아키텍처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차량에는 70~150개의 개별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각각 독립적인 소프트

웨어를 구동하고 있으나, SDV에서는 이를 3~5개의 고성능 중앙 컴퓨터(DCU 또는 HPC)로 통합하고, 공통 소

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동합니다. 이 전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근

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자동차 OEM이 IT 기업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CI/CD 파이프라인, 마이크로서

비스 아키텍처, 클라우드-엣지 컴퓨팅—을 내재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아를 포함한 모든 OEM

이 대규모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에 나서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1-4. 자율주행과 MaaS: 융합이 만드는 새로운 성장축 

자율주행 기술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상용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웨이모(Waymo)는 주당 25

만 건 이상의 유료 탑승을 처리하며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에서 L4 로보택시를 상용 운

영 중이고,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아우토반에서 L3 DRIVE PILOT의 운행 속도를 95km/h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 아폴로(Apollo Go)가 베이징·우한·충칭 등에서 L4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월 100만 건 이상의 

탑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080억 달러에서 2035년 약 5,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Global Market Insights).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장은 2025년 약 3,290~5,3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로보택시·MaaS의 

융합이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차량 OEM, 라이드헤일

링 플랫폼의 삼각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웨이모와 우버의 제휴, 폭스바겐과 우버의 자율주행 

ID.Buzz 공동 개발, 현대차그룹의 모셔널(Motional)과 우버·리프트 파트너십이 대표적입니다. 기아 역시 PV5 

기반 L4 로보택시를 모셔널과 공동 개발 중이며, 이는 PBV 사업과 자율주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

니다. 

1-5. 가치사슬(Value Chain)의 구조적 재편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차량 원가의 핵심은 엔진·변속기 등 파워

트레인(전체 원가의 약 25~30%), 차체·섀시(20~25%), 내외장(15~20%)이었으며, OEM의 수익은 주로 차량 

판매 마진과 부품·서비스(애프터마켓)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EV에서는 배터리가 전체 원가의 30~40%를 

차지하면서 배터리 제조·소재 기업(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가치사슬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했습니다. 동시에 SDV 전환으로 소프트웨어·전자가 차량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약 20%에서 

2035년 약 4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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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지점의 이동은 더욱 극적입니다. 신차 판매 마진은 EV 전환기에 압축되는 반면(EV 수익성은 아직 ICE 대

비 낮음), 소프트웨어 기반 구독 서비스(테슬라의 FSD 월 199달러, BMW의 heated seat 구독 등), 커넥티드카 

데이터 서비스, 에너지 관리(V2G, 가상발전소), 보험·금융 연계 서비스, 중고차·배터리 재활용(순환경제) 등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반복 수익(recurring revenue) 모델이 OEM의 새로운 이익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BCG는 2030년까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이익풀이 차량 판매 이익풀과 동일한 규모(각각 약 5,000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가치사슬 재편이 IT 인재 채용·운영 직무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OEM이 확보해야 할 인력의 핵심이 

기계·재료·전기 엔지니어에서 소프트웨어·데이터·AI·클라우드·보안 전문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IT 채용 전담 기능의 존재 이유를 결정합니다. 

1-6.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는 2025~2026년에 극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도요타가 

여전히 1위(약 1,132만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 구도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

다. 첫째, 전통 OEM 간 판매량·수익성 경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2025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폭스바겐을 사상 

처음 추월하며 글로벌 3위에서 실질적 2위(수익성 기준)로 올라섰습니다. 폭스바겐의 영업이익률이 2.8%로 급

락한 반면, 현대차그룹(기아 포함)은 8.0%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둘째, EV 시장에서는 BYD가 연간 

460만 대(NEV)를 판매하며 테슬라(164만 대)를 크게 앞서고 있고, BEV만으로도 226만 대로 테슬라를 처음 

추월했습니다. 셋째, SDV·자율주행 영역에서는 테슬라(FSD), 웨이모(L4), 중국 기업들(화웨이 ADS, 바이두 

Apollo)이 기술 선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 면접에서 "왜 자동차 산업에서 IT 인재 채용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전기차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SDV 전환이 EV보다 더 큰 인력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 가치사

슬의 수익 지점이 소프트웨어·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과 완전히 다른 역량 프로파일의 인재가 필요해졌다는 

점, OEM이 빅테크·스타트업과 동일 인재풀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구조적 도전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야 합니다. 

 

2장. 경쟁사 비교 및 기아 포지셔닝 

2-1. 도요타: 하이브리드 성공의 역설 

도요타는 2025년 약 1,132만 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했으나, 전략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위치에 있습

니다. 하이브리드에서의 압도적 성공(전 세계 HEV 판매의 약 50% 점유)이 오히려 BEV 전환에 대한 절박감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2026년까지 연 150만 대 BEV 판매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BEV 판매는 

연 30만 대 수준으로 목표 대비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bZ4X의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차세대 배터리(전고

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양산 시기가 2027~2028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강점은 압도적 

규모, 제조 효율성(TPS), 하이브리드 기술 리더십, 수소(FCEV) 기술이며, 약점은 BEV 전환 최후발, 소프트웨어 

역량 상대적 미흡, 젊은 고객층에 대한 브랜드 매력도 저하입니다. 

2-2. 폭스바겐: 전환의 고통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 약 898만 대를 판매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5% 급감하며 심각한 수익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전사적 EV 전환을 선언하고 ID 시리즈를 출시했으나,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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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회사 CARIAD의 개발 지연(차세대 SW 플랫폼 2년 이상 지연),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2019년 

19%→2025년 11%), 독일 내 공장 구조조정(3개 공장 폐쇄 검토)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CARIAD의 실패는 SDV 전환에서 소프트웨어 조직 구축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5년간 약 

200억 유로를 투자했으나 경쟁사 대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아의 IT 인재 채용·운영 

직무가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올바른 소프트웨어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조 원

의 투자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 BYD: 수직통합의 파괴력 

BYD는 2025년 가장 주목할 기업입니다. 연간 460만 대(NEV)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고, 

BEV만으로 226만 대를 판매해 테슬라(164만 대)를 처음으로 추월하며 세계 최대 EV 제조사로 등극했습니다. 

BYD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블레이드 배터리)에서 반도체(IGBT/SiC 칩), 모터, 전자 제어, 완성차까지 이르는 

극단적 수직통합에서 나오는 원가 우위입니다. 이 수직통합은 동급 EV 대비 20~30%의 가격 우위를 가능하게 

하며, 2025년 BYD는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중동·유럽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BYD는 2025년 첫해 6,107대를 판매하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제 보

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BYD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특히 배터리 기술과 

첨단 편의사양)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커(Zeekr)와 샤오펑(XPeng)까지 한국 시장

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BYD의 약점은 서방 시장에서의 브

랜드 미성숙,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특히 미국·유럽), 딜러 네트워크 부재, 품질 일관성에 대한 의문 등입니다. 

2-4. 테슬라: 성장 둔화와 브랜드 리스크 

테슬라는 2025년 약 164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역사상 최초의 연간 

판매 감소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모델 라인업 노후화(모델 3은 2017년, 모델 Y는 2020년 

출시), 중국·유럽에서의 BYD·폭스바겐 등과의 가격 경쟁 격화,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요인으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DOGE 부서장 임명, 극우 정당 지지 등)이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40% 이상 급감했고, 한국에서도 테슬라 불매운동이 일부 확

산되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강점인 자율주행(FSD), 슈퍼차저 네트워크(북미 충전 표준 NACS 채택), 에너지 

사업(메가팩), 로보택시(Cybercab) 비전은 여전히 강력한 차별화 요인입니다. 

2-5. 현대자동차: 같은 그룹, 다른 포지셔닝 

현대자동차는 기아와 같은 그룹에 속하지만 포지셔닝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아이오닉 6 등을 통해 

EV 프리미엄 영역을 공략하며, 제네시스 브랜드로 럭셔리 시장에도 진입해 있습니다. 2025년 현대차 단독 영업

이익은 11.47조 원으로, 기아(9.08조 원)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기아(8.0%)가 현대차(8.5%)와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여, 기아의 수익성 개선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룹 내에서 기아는 '볼륨 

프리미엄' 포지션으로, 현대차 대비 약간 낮은 가격대이지만 디자인·가성비에서 강점을 가지며, PBV라는 고유 사

업 영역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6. 기아의 차별화된 포지셔닝 

기아의 경쟁 우위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디자인 중심 브랜드 프리미엄화입니다. 2021년 

'Movement that inspires' 슬로건과 'Opposites United' 디자인 철학 도입 이후 인터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가

치가 85억 달러로 성장했고(2021년 대비 40% 증가), EV3로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World Ca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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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상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V6 GT(2023), EV9(2024), EV3(2025)의 연속 수상은 기아의 디

자인 철학이 글로벌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PBV(Purpose Built Vehicle)라는 고유 성장 엔진입니다. PBV는 라스트마일 배송, 카셰어링, 라이드헤일링, 

이동식 서비스(카페·클리닉·오피스) 등 특정 목적에 맞게 차량을 맞춤 설계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입니다. 기아의 

PV5는 화성 EVO 플랜트에서 양산을 개시했으며, 승객·화물·섀시캡 세 가지 기본형에서 수십 가지 파생 모델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PV5는 2026 세계 밴 올해의 차와 Red Dot Design Award 최우수상

을 동시에 수상했고, 우버·쿠팡·CJ대한통운·카카오모빌리티·신세계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PBV 시장은 

연 30% 이상 성장이 전망되며, 기아는 이 시장의 퍼스트무버로서 선점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소형 PBV인 PV7, 2028년에는 대형 PBV인 PV1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멀티파워트레인 유연성입니다. 기아는 BEV·HEV·PHEV·ICE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민첩하게 조정합니다. 미국 EV 세액공제 폐지에 대응해 미국 

하이브리드 비중을 4.2%에서 8.2%로 빠르게 확대했고,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HEV 라인 추가를 검토하는 등 

정책 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높습니다. 

넷째, 신흥시장 공략 역량입니다. 인도에서 기아는 진출 5년 만에 시장 점유율 약 5%를 확보했으며, 셀토스·카

렌스·소넷 등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의 가동률은 90% 이상이며, 2025년에는 

EV6 현지 생산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 기아의 포지셔닝에 대한 질문에 단순히 "디자인이 좋은 회사"라고 답하는 것은 표

면적입니다. 디자인 혁신이 브랜드 가치와 제품 프리미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PBV라는 고유 성장 축을 

통한 B2B 시장 개척, 멀티파워트레인 유연성을 통한 정책 리스크 분산이라는 세 가지 축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기아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매출 포트폴리오 

기아의 매출 구조는 SUV·RV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 SUV 및 RV가 전체 매출의 약 69.5%를 

차지하며,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셀토스, 카니발 등이 핵심 볼륨 모델입니다. 승용차가 약 25.1%, 상용

차가 약 5.4%를 구성합니다. 이 SUV 편중 구조는 높은 ASP(평균 판매 가격)와 마진을 보장하지만, SUV 수요 

둔화 시 취약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미국이 26.7%로 단일 국가 최대이며, 기타 지역 26.5%, 한국 18.2%, 유럽 17.8%, 인도 8.2%, 

중국 2.7% 순입니다.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미국 관세 정책 변동에 대한 노출이 크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2025년 미국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약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인도(8.2%)와 기타 신흥시장(26.5%)

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지역 다변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2.7%로 낮은 것은 전략적 리

스크이자 기회인데, BYD·지리·BYD 등 현지 업체와의 극심한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2026년 주주총회에서 중국 시장 전략을 "판매량 추구 대신 선택적 니치 공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생산 기지는 한국(50.9%), 미국 조지아 웨스트포인트(11.6%), 슬로바키아 질리나(11.5%), 멕시코 몬테레이

(8.9%), 인도 아난타푸르(8.8%), 중국 옌청(7.9%)에 분포합니다.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2025년 가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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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전용)가 완전 가동되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2. 재무 성과와 전망 

기아의 2025년 실적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14.14조 원으로 사상 최대

를 경신했고, 판매량도 313.6만 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BEV+HEV+PHEV) 판매는 74.9만 

대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하며, 전체 판매의 약 2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9.08조 원으로 전

년(12.67조 원) 대비 28.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1.8%에서 8.0%로 하락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감소의 핵심 원인은 미국 관세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적용된 수입 자동차 관세(초기 25%, 11월

부터 15%)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약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기아는 2026년에도 관세 영향이 3.3~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K4(연 12만 대)가 미국 수출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텔루라이드·카니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

아는 이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조지아 메타플랜트), 멕시코 생산 차종의 내수·제3국 전환, 가격 인상·인

센티브 조정 등 다각적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 122.3조 원(전년 대비 7.2% 증가), 영업이익 10.2조 원(12.4% 증가), 판매 335만 

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회복 시나리오는 신차 출시 효과(EV2, EV4 한국·유럽, PV5 확대), 관세율 안정화, 

원·달러 환율 효과, 미국 메타플랜트 본격 가동에 기반합니다. LS증권은 2026년을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해"로 

평가하며 목표가 155,000원을 제시했고, 삼성증권은 270,000원까지 제시하는 등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비교

적 긍정적입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 주가 150,600원에 대해 31명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213,226원

으로 약 42%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3-3. 중장기 전략 방향 

기아는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2030 중장기 전략'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

니다. 첫째, 대중화 EV 라인업 확대입니다. 2030년까지 EV 13종을 출시하며 연 125.9만 대(기존 160만 대에

서 하향 조정) EV 판매를 목표로 합니다. EV2(소형 EV, 3천만 원대), EV3(2025년 WCOTY 수상), EV4(세단형), 

EV5(중형 SUV), EV6(준대형), EV9(대형 SUV) 등으로 전 세그먼트를 커버하는 풀라인업을 구축합니다. 다만 

미국 EV4 출시는 EV 수요 둔화를 감안해 무기한 연기했고, EV3의 미국 출시도 2026년 말로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기아가 시장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장기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둘째, PBV 사업 본격화입니다. 기아는 PBV를 EV와 함께 두 번째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연 25만 

대 PBV 판매를 목표로 합니다. PV5를 시작으로 PV7(소형, 2027년), PV1(대형, 2028년)을 순차 출시하며, 화성 

EVO 플랜트를 PBV 전용 생산 허브로 활용합니다. PBV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차량 운행 

데이터 기반 플릿 관리 서비스, 맞춤형 적재·물류 솔루션, 자율주행 라이드헤일링까지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비

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셋째, SDV·AI 전환 가속입니다. 기아 CEO는 2026년 주총에서 '물리적 AI(Physical AI)'의 제조·판매·물류 전 분

야 적용을 선언했으며, ccOS 기반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2030년까지 3,000만 가입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현대차그룹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18조 원을 투자하며, 42dot을 중심으로 

자율주행·SDV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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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핵심 리스크 요인 

기아가 직면한 리스크는 다층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미국 관세 리스크는 가장 즉각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리스크로, 2026년 연간 3.3~3.5조 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관세율은 현재 15%이나 트럼프 행정

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둘째,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 OEM의 공세적 글로벌 

확장은 가격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유럽·동남아·중남미 등 기아의 핵심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 잠식 위험

이 있습니다. 셋째, EV 수요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아는 이미 2030년 EV 목표를 160만 대에서 125.9

만 대로 하향 조정했고, 미국 EV4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넷째, 원자재 가격 변동성(리튬·코발트·니켈 가

격), 환율 리스크(원·달러·유로), 반도체 수급 불확실성이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노사 관계 리스

크로 한국 공장의 강성 노조가 경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SDV 전환 실행 리스크로 폭스바겐 

CARIAD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소프트웨어 조직 구축과 운영은 전통 자동차 기업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3-5. 차별화 포인트의 지속가능성 

기아의 차별화 포인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면, 디자인 리더십은 '문화적 자산'으로서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강점입니다. 카림 하비브(Karim Habib) 디자인 총괄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조직의 역

량과 'Opposites United' 철학은 제품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3년 연속 WCOTY 수상은 이것이 일

회성이 아닌 체계적 역량임을 증명합니다. PBV 선점 우위는 퍼스트무버의 이점이 있으나, 경쟁사들(특히 Ford 

Pro, 메르세데스 Vans, 스텔란티스 Pro One)도 상용 EV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지속적 혁신이 필요합니

다. 멀티파워트레인 유연성은 현재의 전환기에 가장 실용적인 강점이지만, 장기적으로 BEV가 지배적이 되면 그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 기아의 재무 실적과 전략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면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 

114조 사상 최대"만 언급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매출은 사상 최대이나 영업이익은 관세 영향으로 28.3% 감소

했다는 양면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IT 채용 담당자로서 "비용 효율적인 채용"이 왜 중요한지, "해외 IT 

인재(인도·베트남 등 원격 근무)" 활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공식 인재상과 핵심가치 분석 

기아는 2021년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5대 핵심가치를 수립했습니다. 이 핵심가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인사 

평가·채용 면접·조직 문화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핵심가치의 의미와 채용 맥락에서의 해

석을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가치 "사람을 생각합니다(People)"는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고, 고객·동료·세상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용 맥락에서 이는 IT 인재 채용 담당자가 후보자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한 사람의 커리

어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 경험(Candidate Experience)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는 역량으

로 해석됩니다. 최고의 기술 인재일수록 채용 과정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원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채용 프로세

스는 오퍼 거절이나 브랜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가치 "함께, 더 멀리 나아갑니다(Togetherness)"는 부서·지역을 넘는 협업과 과정의 축하를 강조

합니다. IT 채용 담당자는 ICT 부문 리더십, 각 기술 팀장, 본사 HR, HRD팀, 법무팀, 현대차그룹 HR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일상적이므로, 이 가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계를 넘는 협업(Crossing Boundarie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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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은 기아의 채용 평가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지원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부서·조직 간 경

계를 넘어 협업한 구체적 사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가치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Empowerment)"는 목표 합의 후 신뢰 기반 권한 위임,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아의 조직 문화가 전통적 한국 대기업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자율적 

문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IT 조직은 특히 자율성과 권한 위임을 중시하므로, 이 가치를 내재화한 HR 

담당자가 개발자 친화적 채용·온보딩 경험을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 핵심가치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Challenge)"는 끊임없는 질문과 학습,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

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SDV 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 앞에서, IT 채용 담당자에게도 기존의 채용 관행을 넘어

서는 혁신적 접근—해커톤 기반 채용, 오픈소스 기여도 평가, 기술 블로그를 통한 고용주 브랜딩 등—이 기대됩

니다. 

다섯 번째 핵심가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합니다(Continuous Improvement)"는 고객 관점 사고, 프

로세스 간소화, 데이터와 판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데이터와 우리의 생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적의 

판단을 합니다"라는 구절은 IT 채용 담당자에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채용 퍼널 분석, 소싱 채널 ROI 측정, 

Quality of Hire 추적 등)을 기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경영지원 부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동료·고객·세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목표를 세우고 실행

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 협업하는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로, 전략적 사고·경계를 넘는 협업·주도적 도전이 핵

심 키워드입니다. 

4-2. 조직 문화 실태: 한국 대기업 1위의 이면 

CEO스코어가 블라인드·잡플래닛 3,315건의 직원 리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아는 임직원 1만 명 이상 국

내 민간기업 중 조직 문화 만족도 1위(3.85/5.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3.5), 현대자동차(3.45), SK하

이닉스(3.65) 등 다른 대기업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워라밸과 경영진 리더십에서 1위, 승

진 기회와 복지·급여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잡플래닛 리뷰의 76%가 4~5점(5점 만점)을 부여했으며, 특히 "

자유로운 분위기", "합리적 의사결정", "실질적 복지"를 장점으로 꼽는 리뷰가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조직 문화 만족도의 배경에는 체계적인 문화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아는 정기적으로 '컬처서

베이'를 실시하여 전사→본부→실→팀 단위로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결과에 기반한 개선 활동을 전개합니다. '리

더 서포트 보드' 제도는 각 팀에서 3~5명의 직원을 선발해 조직 역학을 관찰하고 리더에게 상향 피드백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 리더십의 자기 인식과 개선을 촉진합니다. 'Way to Inspiration'은 직급 무관하게 누구나 아

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Career Move'는 사내 경력 개발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GEP(Global Experience Program)은 단기 해외 파견 기회를 제공하며, 3주 연속 휴가 제도(한국 대기업 중 최

장 수준)도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사 평균의 높은 점수 뒤에는 부서별 편차, 즉 '부바부(부서 by 부서)'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

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일부 리뷰에서는 IT 부서의 경우 "전통적 제조업 문화가 잔존하며, 애자일·DevOps 문화

와는 거리가 있다", "의사결정이 여전히 톱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개발자보다는 관리자 중심의 사고

방식이 강하다"는 의견도 발견됩니다. 이는 IT 인재 채용·운영 담당자가 단순히 채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IT 조

직의 문화 전환을 HR 관점에서 지원해야 하는 역할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IT 인재가 입사 후 전통

적 제조업 문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온보딩을 설계하고, 개발자 친화적 근무 환경(원격 근무, 유연 근무, 기술 컨

퍼런스 참석 지원, 내부 해커톤 등)을 옹호하는 것이 이 직무의 숨은 핵심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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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T 인재 채용·운영 도메인의 핵심 역량: 이중 언어와 스토리텔링 

이 직무 도메인에서 일관되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 언어(bilingual)'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중 언어란 한국어-영어가 아니라, HR의 언어(채용 프로세스, 보상 체

계, 노동법, 조직 개발)와 IT의 언어(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방법론, 기술 트렌드)를 동시에 구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니어 ML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직무 차이, Solution Architect

에게 ERP FI 모듈 경험이 왜 필요한지, ccOS 개발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험이 필수인 이유를 이해하는 수

준의 기술 리터러시가 요구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채용 매니저와의 JD 작성 협업이 피상적이 되고, 후보자 

평가에서 기술적 핏을 판단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채용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특성은 모빌리티 비전에 대한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IT 인재 시장은 철저한 후보자 우위 시장이며, 최

고의 개발자·데이터 과학자는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아마존 등 다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

에게 "왜 기아인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이 높습니다"나 "대기업 안정성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든다", "모빌리티와 AI의 교차점에서 물리적 세계

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ccOS에 적용된 당신의 코드가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의 운전자에게 도달한다"는 

고유한 가치 제안(EVP, Employer Value Proposition)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전달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4-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파이프라인 구축 사고 

세 번째 특성은 데이터 기반 운영 마인드입니다. 기아의 핵심가치 자체가 "데이터와 우리의 생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적의 판단"을 강조합니다. 어떤 소싱 채널이 Quality of Hire 대비 최저 비용을 산출하는지, 채용 파

이프라인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코딩 테스트 통과율과 면접 합격률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데

이터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HR 애널리틱스 도구(ATS 대시보드, Tableau/Power BI, Google 

Analytics 등)를 활용해 채용 운영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inkedIn 소싱 후보자의 

오퍼 수락률이 85%인 반면 잡포털 유입 후보자는 60%에 그친다"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소싱 예

산을 재배분하는 식의 실질적 의사결정이 데이터 기반 운영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장기적 탤런트 파이프라인 구축 사고입니다. 오늘 비어 있는 포지션을 채우는 것은 당연히 중요

하지만, 고성과 IT 채용 담당자는 이를 넘어 2~3년 후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대학 CS·AI 프로그램과의 장기 관계(캡스톤 프로젝트 후원, 교수 네트워크,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자 커뮤니티에서의 기아 기술 브랜드 구축(기술 블로그, 오픈소스 기여, 밋업 스폰서십), 패시브 후보자(현재 이

직을 고려하지 않으나 잠재적 후보)와의 장기 관계 유지(TRM, Talent Relationship Management)가 이에 해

당합니다. 기아가 HMG Developer Conference를 매년 개최하고, 기아 채용 블로그(Kia Talent Community)

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기 파이프라인 구축의 일환입니다. 

4-5. 문화 가교 역할과 변화 관리 역량 

다섯 번째 특성은 문화 전환의 가교 역할입니다. 전통 자동차 기업의 위계적·공정 중심 조직 문화와 IT 조직이 

요구하는 수평적·애자일·실험적 문화 사이에는 필연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IT 채용 담당자는 이 간극을 인식하고, 

온보딩 과정에서 IT 인재가 조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재하며, 개발자 친화적 정책(기술 컨퍼런스 

참석 지원, 20% 타임, 내부 해커톤, 리모트 워크 등)을 내부에 옹호하는 '문화 대사(culture ambassador)' 역

할을 해야 합니다. 기아가 블라인드 기준 한국 대기업 조직문화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노력의 결과

이며, IT 채용 담당자는 이 성과를 IT 인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IT 조직 특화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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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특성은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 역량입니다. SDV 전환, PBV 사업 확대, AI 도입 등 기아

의 전략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채용 우선순위와 요구 역량도 수시로 변합니다. 6개월 전에 필요했던 포지션이 전

략 변경으로 취소되거나, 예상치 못한 신기술 도입으로 긴급 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이 직무 면접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질문 유

형입니다. 기아는 2025년 미국 EV4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관련 IT 인력 배치 계획도 조정해야 했던 사례

에서 보듯,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계획 유연 조정이 일상적인 환경입니다. 

4-6. 자동차 IT 채용의 업무 특성에서 도출되는 인재 요건 

자동차 산업 IT 채용이라는 도메인의 고유한 업무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인재 요건도 있습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Safety-First) 사고의 내재화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채용 과정에

서 후보자의 안전 의식, 체계적 개발 습관, 테스트·검증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 IT 채용에

서는 "빠른 출시"가 미덕이지만,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는 "확실한 검증 후 출시"가 절대적 원칙이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채용 담당자가 올바른 인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부서 협업 빈도가 극히 높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자동차 개발은 디자인·설계·생산기술·품질·구매·

마케팅·영업 등 수십 개 부서가 동시에 관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IT 채용 담당자도 HR 내부뿐 아니라 

연구소, 생산 부문, 사업 기획 등 다양한 부서와의 접점이 잦습니다. 자동차 산업 고유의 용어와 프로세스(SOP, 

EOP, 양산 일정, 차종 코드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장기 프로젝트 주기에 대한 인내와 계획성입니다. 차량 개발은 기획에서 양산까지 3~5년이 소요되므로, 

IT 인력의 채용·배치도 이 장기 주기에 맞춰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채용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3

년 후 SDV 양산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부터 확보하기 시작하는 전략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4-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기아의 인재상과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단순히 5대 핵심가치를 암

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치가 IT 채용·운영이라는 구체적 직무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넘는 협업"을 예로 들면, 동아리·프로젝트·인턴 경험에서 서로 다른 

배경(문과/이과, 기획/개발, 한국/해외)의 사람들과 공동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적합합니다. "과감한 도전"은 기존

의 방식을 의문시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경험, "데이터 기반 판단"은 정량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기아가 "제조업 한계를 넘은" 조직문화 1위 기업이라는 사실을 지원 동기와 연결하는 것

입니다. IT 인재가 자동차 기업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부적응을 HR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 

기아의 높은 조직문화 점수를 IT 인재 채용의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보여줄 수 있다면 매

우 강력한 차별화 요인이 됩니다. 

 

5장. 직무 분석: IT 인재 채용 및 운영 

5-1. 채용공고 개요와 직무 정의 

이번 채용은 2026년 상반기 기아 신입 정규직 공채의 일부로, 경영지원 부문 소속입니다. 지원 기간은 4월 1일

부터 13일까지이며, 전체 34개 부서에서 181개 직무를 모집하는 기아 역대 최대 규모 채용입니다. 전형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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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수, 역량검사·서류전형, 1차 면접(PT발표, AI역량검사, 행동사건면접 BEI), 2차 면접(리더십면접, 영어면접 가

능), 채용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IT 직무 지원자에게는 사전 테스트와 코딩 테스트가 추가로 실시됩

니다. 

'IT 인재 채용 및 운영'이라는 직무명은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포괄합니다. '채용(Recruitment/Talent 

Acquisition)'은 IT 직군의 인재를 발굴·선발·확보하는 End-to-End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운영

(Operations/Administration)'은 IT 인력의 조직 편성, 인원 계획, 배치, 온보딩, 평가 지원, 이직 관리 등 채용 

이후의 인력 운영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한 직무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기아가 IT 인재의 '

확보'와 '유지·활용'을 하나의 연속체(continuum)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용만 잘해서는 안 되고, 채용된 

인재가 조직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내도록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이 이 직무의 범위입니다. 

5-2. 업무 사이클: 일·월·반기·연 단위 

하루 단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전에는 ATS(지원자 추적 시스템)에 접수된 신규 IT 지원서를 확인하

고, 이력서·포트폴리오·GitHub·기술 블로그를 1차 스크리닝합니다. JD의 필수 요건(프로그래밍 언어, 경험 연차, 

도메인 지식)과 후보자 프로파일을 대조하며,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채용 매니저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면접 일정 코디네이션(면접관·후보자·회의실 조율)은 일상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업무 중 하나이며, 특히 

IT 면접은 코딩 테스트→기술 면접→컬처 핏 면접의 다단계로 진행되므로 스케줄링 복잡도가 높습니다. 오후에

는 후보자 커뮤니케이션(접수 확인, 다음 단계 안내, 오퍼 조건 협의 등), 채용 대시보드 업데이트, 진행 중인 포

지션별 파이프라인 현황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헤드헌터와의 정기 미팅, 사내 채용 관련 문의 대응도 일상 업

무에 포함됩니다. 

월 단위 업무에서는 ICT 리더십(CIO/CDO, IT 본부장, 각 실장) 대상 채용 현황 보고가 핵심입니다. 이 보고에

는 채용 파이프라인 현황(각 포지션별 지원자→스크리닝→면접→오퍼→입사 단계별 수치), 평균 채용 소요일

(Time-to-Fill), 오퍼 수락률, 비용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월 단위로 소싱 전략 검토(어떤 채널에서 양질의 

후보자가 유입되는지), 외부 헤드헌터 성과 관리(추천 후보자의 합격률·정착률), 고용주 브랜딩 콘텐츠 제작(기술 

블로그 포스트, 개발자 인터뷰 영상, SNS 콘텐츠 등)을 수행합니다. 

반기 단위 업무의 가장 큰 이벤트는 대규모 공채 캠페인의 기획과 실행입니다. 기아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공채

를 실시하며, IT 직무는 그중에서도 지원자 수와 복잡도가 높은 부문입니다. 공채 기획에는 JD 확정, 코딩 테스

트 문제 선정(외부 플랫폼 활용 or 자체 출제), 기술 면접관 트레이닝, 홍보 채널 선정,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주

요 대학 설명회·Heritage Pop-up Store) 등이 포함됩니다. 기아는 최근 11개 대학에서 '기아 Heritage Pop-up 

Store'를 운영하며 브랜드 체험과 채용을 결합하는 혁신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연 단위 업무에서는 IT 인력 계획(Workforce Planning)이 가장 전략적입니다. CIO/CDO와 함께 SDV 전환 로

드맵, PBV 사업 확대, AI 도입 계획 등을 기반으로 향후 1~3년의 IT 인원 수요를 예측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합

니다. 여기에는 외부 채용뿐 아니라 내부 전환 배치(사내 공모, Career Move), 교육·리스킬링 프로그램(기존 기

계·전기 엔지니어를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전환), 아웃소싱/파견 활용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채용 예산 수립, 

HMG Developer Conference 기획·운영 지원, 연간 채용 성과 회고(Retrospective)도 연 단위 핵심 업무입니

다. 

5-3. 이해관계자 구조의 복잡성 

이 직무의 이해관계자 구조는 일반 HR 직무 대비 훨씬 복잡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만 해도 여러 계층에 걸쳐 

있습니다. ICT 부문 리더십(CIO, CDO, 각 본부장)은 전체 IT 인력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채용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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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여합니다. IT 팀장·매니저는 JD 작성의 실질적 파트너이자 기술 면접 패널이며, 후보자의 기술 적합성에 대

한 최종 판단자입니다. 본사 HR(인사기획, 보상, 노무)은 채용 정책의 정합성(급여 밴드, 계약 조건, 복리후생)을 

관리하며, HRD팀은 온보딩 프로그램과 신입 교육을 담당합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팀은 고용 계약, 외국인 비자

(E-7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현대차그룹 HR은 그룹 차원의 인재 전략, 공유 채용 인프라

(HMG 채용 포털), 그룹사 간 교차 배치 등을 관장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후보자(가장 중요한 '고객'), 대학·연구실(CS·AI·전기전자 전공 교수·학생), 기술 커뮤니티(한

국 파이썬 커뮤니티,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GitHub, Stack Overflow 등), 외부 리크루터·헤드헌터(시니어·스

페셜리스트 채용 시 활용), 채용 플랫폼(자소설닷컴, 프로그래머스, 원티드, LinkedIn, 사람인, 잡코리아 등), 코

딩 부트캠프·아카데미(패스트캠퍼스, 우아한테크코스, 42 Seoul 등)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직무의 핵심 도전 중 하나입니다. 

5-4. 필요 역량의 삼각 구조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HR 전문 역량(Core HR Competency)입니다. 

채용 프로세스 설계·최적화, JD 작성, 면접 구조 설계(구조화 면접, BEI, 기술면접 프레임워크), ATS 운영, 오퍼 

관리, 온보딩 설계, 고용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해, 보상 벤치마킹, 채용 예

산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입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출 수는 없으나, 인사·조직 관련 학부 이수, 

HR 인턴 경험, 채용 관련 프로젝트 경험 등을 통해 기초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IT 도메인 지식(Tech Domain Knowledge)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려면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아

야 하듯이, IT 조직 구조(프런트엔드·백엔드·풀스택·DevOps·데이터·인프라·보안·QA·PM 등 직무 구분), 소프트웨

어 개발 라이프사이클(Agile, Scrum, Kanban, CI/CD), 주요 기술 스택(Python, Java, C++, Kubernetes, 

AWS/GCP/Azure, TensorFlow/PyTorch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아 특유의 도메인인 

SDV·커넥티드카·자율주행·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중요합니다. 이 역량은 "개발자 수준으로 

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적 대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

니다. 

셋째, 소프트스킬입니다. 기술 조직과 HR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며, IT 리더십

의 긴급성("이 포지션 2주 안에 채워야 합니다")과 HR 정책의 일관성("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사이 균형

을 잡는 이해관계자 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대안을 가진 기술 후보자에게 긍정적 경험을 설계하는 후

보자 공감 능력, 채용 퍼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적 사고, 5~10개 포지션을 동시에 진행

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도 핵심입니다. 

5-5.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추론 

IT 채용 담당자의 성과는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조합으로 평가될 것으로 추론됩니다. 핵심 정량 KPI로는 우선 

Time-to-Fill(공고 게시부터 오퍼 수락까지의 소요일)이 있으며, IT 채용의 경우 업계 평균 45~60일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Offer Acceptance Rate(오퍼 수락률)는 기술 인재 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지표로, 최고 인재들

이 다수의 경쟁 오퍼를 받는 상황에서 기아의 오퍼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Quality of Hire(채용 

품질)는 입사 6개월/12개월 후 성과 평가, 관리자 만족도, 조기 이직 여부 등을 종합하여 측정됩니다. Pipeline 

Conversion Rate(파이프라인 전환율)는 지원→스크리닝→면접→오퍼→입사 각 단계별 전환율을 추적하며, 어

디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 외 Hires to Goal(계획 대비 채용 달성률), Cost-per-

Hire(건당 채용 비용), 신입 90일/1년 이내 이직률도 핵심 KPI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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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지표로는 Candidate Experience Score(cNPS, 후보자 순추천 점수)가 있는데, 불합격자를 포함한 모

든 후보자의 채용 경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합격자가 미래의 재지원자 또는 기아 제품의 고객

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주 브랜드 지표(커리어 사이트 트래픽, 채용 공고 조회수, SNS 참여도, 

기술 블로그 방문자 수), 채용 매니저 만족도(HR 서비스에 대한 내부 고객 만족)도 주요 정성 지표입니다. 

5-6. 가상 워크플로우 시나리오: SDV 개발팀 시니어 채용 

구체적인 업무 시나리오를 통해 이 직무의 실제 작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SDV 본부에서 "ccOS 핵심 모듈 

개발 경험이 있는 시니어 임베디드 SW 엔지니어 3명을 3개월 내 채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합니

다. 

1단계(Day 1~3)에서는 SDV 본부 팀장과 킥오프 미팅을 진행합니다. 포지션의 비즈니스 맥락(왜 이 포지션이 

필요한지, ccOS 로드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필수·우대 기술 요건(RTOS 경험, AUTOSAR, C/C++, 리눅스 

커널, OTA 시스템), 팀 문화와 업무 방식,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JD 초안을 작성하고 팀장의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2단계(Day 4~7)에서는 소싱 전략을 수립합니다. 임베디드 SW 시니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헤드헌터 2~3곳에 

의뢰하고, LinkedIn Recruiter로 직접 서치를 병행하며, 자동차 임베디드 SW 커뮤니티(예: 한국임베디드시스템

학회, 자동차 SW 관련 스터디 그룹)에 JD를 공유합니다. 사내 추천 프로그램(Employee Referral)을 SDV·ICT 

부문 전원에게 안내하고, 보상 인센티브를 공지합니다. 

3단계(Week 2~6)에서는 파이프라인을 관리합니다. 접수된 이력서를 기술 요건 기준으로 스크리닝(목표: 30건 

중 10건 면접 초대)하고, 1차 기술 면접(코딩 테스트 + 기술 심층 인터뷰)을 코디네이션합니다. 면접 후 면접관 

피드백을 취합하고, 2차 면접(팀 핏, 리더십면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파이프라인 현황을 주간 단위로 SDV 팀

장에게 보고하고, 전략을 조정합니다(예: 후보자 풀이 부족하면 소싱 채널 추가, 기술 요건 조정 등). 

4단계(Week 7~10)에서는 오퍼 관리와 클로징을 수행합니다. 최종 합격자 3명에 대해 보상팀과 급여·인센티브·

입사 조건을 협의하고, 오퍼 레터를 발송합니다. 경쟁 오퍼와의 비교 시 기아만의 차별화 포인트(SDV 비전, 글

로벌 임팩트, 조직 문화, 성장 기회)를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오퍼 수락 후 입사일을 확정하고, HRD팀과 온보

딩 프로그램(OJT, 버디 시스템, 기술 교육 등)을 준비합니다. 

5단계(입사 후 90일)에서는 30-60-90일 체크인을 통해 신규 입사자의 적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용 매니

저와의 피드백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채용 프로세스 개선과 Quality of Hire 측정에 활용됩니다. 

5-7. 일반 HR과의 핵심 차이 

IT 인재 채용·운영은 일반 HR 직무와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인재 시장의 수급 구조가 다릅니

다. 일반 사무직은 지원자 수가 채용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고용주 우위 시장인 반면, IT 인재(특히 AI·데이터

·SDV·임베디드 분야)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후보자 우위 시장입니다. 최고의 기술 인재는 1~2주 내에 

복수의 오퍼를 받고 시장에서 사라지므로, 채용 프로세스의 속도(Time-to-Fill 최소화)가 생존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평가 방법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무는 자기소개서, 인적성검사, BEI 면접 중심인 반면, IT 직무는 

코딩 테스트(알고리즘, 자료구조, 시스템 설계), 기술 면접(특정 기술 스택에 대한 심층 질문), 포트폴리오 리뷰

(GitHub, 개인 프로젝트), 과제 수행(take-home assignment) 등 전문화된 평가 도구가 추가됩니다. IT 채용 

담당자는 이러한 평가 도구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코딩 테스트 플랫폼(프로그래머스, 

HackerRank, LeetCode 등)의 운영 경험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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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싱 채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직무가 사람인·잡코리아·캠퍼스 리크루팅 중심인 반면, IT 채용은 

LinkedIn, GitHub, Stack Overflow, 개발자 커뮤니티(OKKY, 한국 파이썬 커뮤니티), 기술 밋업·해커톤, 오픈소

스 프로젝트, 기술 컨퍼런스(PyCon Korea, if(kakao), DEVIEW 등), 코딩 부트캠프 졸업생 네트워크 등으로 채

널이 확장됩니다. 

넷째, 경쟁 구도가 다릅니다. 일반 직무에서 기아의 경쟁사는 현대차·삼성·LG·SK 등 한국 대기업이지만, IT 인재 

확보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토스 등 IT 네이티브 기업, 나아가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글

로벌 빅테크와 직접 경쟁합니다. 이들과 비교할 때 기아의 IT 고용주 브랜드는 아직 발전 초기이므로, 고용주 브

랜딩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반 직무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8. 자동차 산업 IT 채용의 특수성 

자동차 산업의 IT 채용은 순수 IT 기업의 채용과도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

력의 희소성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일반 웹·모바일 앱과 달리 실시간 운영체제(RTOS), 기능 안전(ISO 

26262), 차량 통신 프로토콜(CAN, LIN, Ethernet), AUTOSAR 등 자동차 특화 기술 스택을 요구합니다. 이러

한 경험을 가진 인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 만도, LG전자(VS사업부), 삼성전자(하만) 등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IT 채용 담당자는 이 특수한 인재 풀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싱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규제 준수의 중요성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ISO 26262(기능 안전), 

UNECE R155(사이버보안), UNECE R156(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엄격한 국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채용 시 후보자의 안전 문화(safety-first mindset), 규제 인식, 체계적 개발 프로세스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해

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장기 개발 주기와 조직 안정성입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기획에서 양산까지 3~5년이 소요되므

로, IT 스타트업의 빠른 이직 문화(평균 재직 기간 1~2년)보다는 장기적 몰입이 가능한 인재를 선호합니다. 이 

점은 채용 시 후보자의 커리어 패턴, 프로젝트 완수 경험, 장기 비전과의 정렬을 평가하는 데 반영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 이 직무에 지원할 때 가장 강력한 차별화 요인은 "HR과 IT, 두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HR 인턴 경험만 있다면 IT에 대한 관심과 학습 의지를 보여주고, IT 프로

젝트 경험만 있다면 사람·조직에 대한 관심과 HR 기초 지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프로파일은 HR 

전공 + IT 부전공(또는 반대), HR 인턴 + 개발자 커뮤니티 참여, 기술 동아리 운영 + 채용/조직 관련 프로젝트 

등 두 영역을 아우르는 경험의 조합입니다. "왜 일반 HR이 아니라 IT 채용·운영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진정성 있

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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